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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특허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가와 기업들은 기술개발 및 기업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특허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정보분석을 통해 미래기술예측을 할 수 있다. 이 기술예측 프로세스에는 다양한 알고리즘들

을 사용 된다. 본 논문은 특허분석을 이용한 기술예측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군집화 알고리즘들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대상과 방법에 따른 기존 알고리즘의 사용과 특허 분석에 새로운 알고리즘 적용 방향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특허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가와 대

부분의 기업들이 R&D 계획수립, 기술마케팅 등에 특허  

정보를 활용 하고 있다. 축적된 특허 정보를 분석함으로

써 대상 기술 분야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기술개발상황을 

알아보고 향후의 기술개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 즉, 

특허정보분석은 국가의 기술개발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

의 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R&D 중복투자를 방

지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해야 할 공백

기술 및 부상기술 분야를 추출하는 등에 목적이 있다[1].

  본 논문은 공백기술 및 부상기술을 예측하기 위한 기

술예측 프로세스에 사용된 기존의 군집화 알고리즘들을 

알아보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

해 특허분석을 이용한 기술예측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개선

하여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도움

이 되고자 한다.

2. 특허 분석

  기술예측을 위해 군집화를 이용하는 특허 분석의 프로

세스는 다음과 같다.

  기술예측이 필요한 관심 기술 분야의 특허 데이터를 

KIPRIS, WIPSON, USPTO 등과 같은 특허DB에서 수집

한다. 수집 된 특허 데이터는 정량분석이 가능하도록 텍

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 특허-키워드 

행렬구조로 변환한다[2]. 이 특허-키워드 행렬로부터 주

성분 분석을 통해 군집화에 이용할 주성분을 추출한다. 

▶▶ 그림 1. 특허 분석 프로세스 

 

그런데 특허-키워드 행렬은 관측치에 해당되는 특허보다 

변수에 해당되는 키워드의 크기가 크므로 일반적인 주성

분 분석을 사용하지 못하고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한다[3]. 추

출된 상위 주성분을 이용해 군집화를 한 후 그 결과를 

해석하여 부상기술 및 공백기술을 예측한다.

3. 특허 군집화

  데이터 마이닝 기법중 하나인 군집화 기법은 개체들 

간의 유사성 또는 거리를 이용하여 비슷한 개체들끼리 

집단화 하는 분석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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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석에서 군집화의 목적은 특허문헌에서 추출한 

키워드들을 비슷한 특성을 가진 군집으로 집단화하여 각 

군집을 통해 부상기술군 또는 공백기술군을 추출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특허분석에 

이용된 특허 군집화 알고리즘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4. 특허 군집화 알고리즘 비교

  ▶▶ 그림 2. 특허 군집화 알고리즘 비교

  K-means 알고리즘은 사용이 간편하고 거의 모든 형태

의 데이터에 적용 가능하여 특허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군집화 알고리즘이다. 그러나 군집 수 K를 임

의로 정해야하고 평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상치 데이터

에 민감하다. Agglomerative 군집 알고리즘은 계층적 군

집방법의 한 가지로 각 객체를 각각의 군집으로 배치하

고 Euclidean거리 등을 이용해 가장 가까운 군집끼리 병

합하는 방법이다. 군집화 과정이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

어 어느 단계에서 군집이 잘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용이하

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

번 군집화 된 데이터가 수정 되지 못하고 K-means 알고

리즘과 같이 이상치 데이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기조직화지도(Self-Organizing Map)는 대용량의 데이

터를 처리하는데 용이하면서도 빠른 처리속도를 가지고 

있고 개체들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입력

벡터를 정해주면 K-means 알고리즘과 달리 군집 수를 

정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군집경계가 불명확하고 일반적

으로 너무 많은 군집수를 형성한다는 단점이 있다

[4],[5],[6],[7]. 

5. 결론

  군집화 알고리즘들은 서로 다른 특징과 장단점들을 가

지고 있다. 기존 논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K-means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집화 알고리즘

들을 각각의 특징과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보

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군집 수를 임의로 정

해야 하는 군집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임의성을 배제

하기 위해 Davies-Bouldin Index, BIC, AIC, 실루엣과 같

은 측도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최적군집 수를 구하기 위

한 전처리 방법들에 대한 연구와 자기조직화지도 알고리

즘의 단점인 너무 많은 군집 수가 생성되는 점을 보완하

기 위해 K-means 기법을 사용하여 군집수를 줄여주는 

것과 같이 군집화 알고리즘간의 상호보완 할 수 있는 방

법이나 Raw 데이터의 필터링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는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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